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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Baptist Care 특별초청)-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rie Park, Feb. 22 2018 (위)

헤세드 힐링 드라마 치료 예행연습, 본회 사무실 Feb. 22, 2018) (아래 좌)
제19차 콘서트- 환우와 함께 봉사자들이 함께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Feb. 22, 2018) (아래 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41:1-3)
Blessed is he who has regard for the weak; the LORD delivers him in times of trouble. The LORD will protect 
him and preserve his life; he will bless him in the land and not surrender him to the desire of his foes. The 
LORD will sustain him on his sickbed and restore him from his bed of illness. (NIV) (Psalm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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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Baptist Care 특별초청 - 소감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Baptist Care 특별초청- 
소감

ACC 호스피스 활동

회계 자료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Baptist Care 의 특별초청으로 이루어 
졌다.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호스피스 콘서트에 깊이 감명을 
받아 특별히 초청하였고, 정부에서 
Nursing Home 평가 단이 함께 하였던 
소중한 자리였다. 봉사자들이 2개월 
전부터 특별히 준비한 음악회였으므로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한 천상의 
코이노니아 이었다. 모든 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다. 환자에게는 치유함이 
있었고, 평가단에게는 만족함이,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헌신적인 모든 봉사자들의 
모습은 하늘나라 비디오에 아름답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사순절 기간에 가진 
이번 콘서트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ACC 봉사자 아비가일

2월 22일 제 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금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샬롬센터 

BaptistCare에서 먼저 ACC/SICA 공연단을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전의 음악회를 감명 깊게 본 

너싱홈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런 조금은 더 뜻 깊은 자리에 

처음으로 호스피스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의 참석으로 나는 왜 샬롬센터에서 

음악회의 재방문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호스피스 

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내가 오히려 회원분들을 통해 그리고 

샬롬센터에서 만났던 분들로부터 더 큰 배움과 감동을 

얻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아래 주어진 은혜인 것이 너무나도 

영광이다.

처음 김목사님으로부터 콘서트 순서를 받았을 

때까지도 이런 콘서트 참여경험이 거의 처음인 나로선 

사진을 보고, 가사를 읽고, 리허설을 참석해도 실전 

공연들이 어떠한 그림일지 감이 오지 않아 혹시라도 

초보인 내가 프로들의 쇼에 흠이 될까 긴장을 했었다. 

대망의 콘서트 당일, 55분 동안 사회자로 봉사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어쩌면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편의 뮤지컬처럼 목소리로, 악기로, 

아름다운 몸짓으로, 율동, 그리고 연기까지 하나님께서 

무료로 부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최대한의 값어치로 

끌어올려 오직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공연하는 

호주호스피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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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호스피스 봉사자의 모습
아래) 크로마 하프 연주(You are My 
Sunshine)와 함께 환우치료현장

호스피스 회원들의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대사 하나 없어도 비록 조금은 

언어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한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 안에서 관중들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몸 

전체의 신경이 즐거워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번 콘서트를 참여하고 나서 

많은 반성을 했다. 항상 말로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해야지 했었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호스피스행사에 참여했다. 내가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게 아니라 

또 한번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콘서트는 더욱이 나에게 의미가 컸다.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섬김의 기회를 찾아 이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참여하고 싶다. 진정한 믿음은 다짐에서 나오는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게 아닌 실천에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 말이다.

김장대 목사님을 비롯한 호스피스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음악회를 통하여 너싱홈도 태어나서 처음 방문해보고, 기도모임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교류하고, 바닷가를 걸으며 건강한 땀도 흘리면서 ACC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받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왔던 길을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느꼈다. 지금껏 보여주셨던 

은혜만큼 앞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ACC를 통해 각양각색의 영혼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지 정말 기대된다. 그 기대하는 미래를 꼭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길!

68-612-2677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위)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Worship Dance 

-김경옥 봉사자)
아래) 맨 먼저 콘서트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풀룻 

연주 –우은미 봉사자

Invited speci�cally by Baptist Care
A Story on the 19th hospice concert

ACC Hospice Volunteer, Avigayil   

The 19th Hospice Concert on the 22nd of 
February was slightly more special to the ACC 
family. We were invited by the BaptistCare 
Shalom Aged Care Centre to hold another concert 
for their patients whom enjoyed our last 
performance exceedingly. 

Therefore, I was even more grateful to be part of 
such a significant moment for the ACC. And my 
first experience with ACC was more than enough 
to understand why the Shalom Centre wanted to 
see the concert one more time. 

In retrospect, I learned about ACC through a completely unexpected encounter 
(yet by all manners of means it was all according to the great plans God had in 
mind for me) and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it in a relatively short 
time, nonetheless, I have learned so much and have been deeply touched by both 
the ACC and the Shalom Centre families. I feel like I haven’t done anything but 
came back home with a heart overflowing with grace and love. 

Obviously lacking experience, when I received the program of the Hospice 
Concert from Reverend Kim, I didn’t have a clear picture of how it will be like. 
Going over the PowerPoint slides, looking at photos from previous events, 
reading the lyrics of the songs, and participating in few rehearsals still didn’t quite 
boost up my confidence. So I just hoped and prayed that I don’t ruin the hard 
works of the outstanding performers. Finally on the day of the concert, 55 minutes 
flew by in the blink of an eye. And by the end of the whole program, I was able to 
witness God’s amazing miracle through the ACC from the lovely smiles on the 
patients’ faces across the room. It was truly beautiful.

Moreover, I was extremely impressed with our team because we had such a 
diverse mixture of entertainment all within a tight time frame. We had vocals, 
musical instruments, dances – both worship and traditional, short 
skits/pantomime and last but not least a therapy/exercise session. Every member 
was so fully devoted in serving the community out of love with their own 
God-provided potential. No words were necessary and the language barrier 
disappeared as the ACC members reached out to the audience through the 
power of God’s love. 

호주호스피스 협회



To be honest, I was quite ashamed of myself after the concert. I realized how much 
I had been so passive with my actions in serving and assisting my neighbours. 
Through my short time in ACC, I once again learned that genuine happines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Jesus and in loving others. From now on, I am going to 
be more proactive in my faith and find ways to serve before I get asked by 
someone else.

Lastly, I want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all of the ACC 
family for granting me this wonderful chance to visit a nursing hom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o gain insights from the prayers and sharing life, and to join a 
healthy lifestyle journey. I feel so honoured and blessed to have taken a small part 
in your loving fellowship and I’ll pray for your continuous prosperity in realizing the 
Lord’s kingdom in Australia. Shalom!

   

 

아픔과 슬픔

아픔보다 슬픔이 크면 절망이다
다들 저렇게 걷고 뛰는데
나는 누운 채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젠 빈 화병이지만 붉었던 장미를 본다

홍역을 앓아
어머니의 근심이 큰데도
철없던 때에는
아픔만 있지 슬픔은 없었다
아니, 슬픔은 있는지도 몰랐다

아픔보다 슬픔이 작아지면 희망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터인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누워있을까?
어느새 인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
내일 올라야 할 비탈 길을 오른다

  시인, 수필가    장형철

아픔은 잊어버리고 슬픔만 있다면
빛도 필요 없으며 하늘도 보이지않고
그저 뭍은 뭍일 뿐이며 바다는 바다일 뿐이다
모두 의미 있는 것인데
슬프기 만한 의미 없는 삶은 추락한다

조금 괜찮아지면
희망에 부풀렸다가
불현듯 슬픔이 검게 밀려오면
절망으로 낙심한다
그런데 절대자의 품에 안기면
그 슬픔은 잊혀진다
아픔은 알약으로 잠시 잠재우지만
슬픔은 절대자 앞에서 영원히 무릎 꿇는다

2017년 2월 27일
호주에서

흥겨운 부채춤에 매료된 환우의 모습 
(김경옥 봉사자)

은혜로운 찬양으로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솔로 봉사자
(이정희 봉사자)

뚜엣으로 ‘주 품에’를 부르며 
하나님을 환우들에게 소개하는 인성실, 
문명주, 김윤주(반주)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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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 ACC 봉사자 아비가일

2월 22일 제 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금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샬롬센터 

BaptistCare에서 먼저 ACC/SICA 공연단을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전의 음악회를 감명 깊게 본 

너싱홈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런 조금은 더 뜻 깊은 자리에 

처음으로 호스피스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의 참석으로 나는 왜 샬롬센터에서 

음악회의 재방문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호스피스 

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내가 오히려 회원분들을 통해 그리고 

샬롬센터에서 만났던 분들로부터 더 큰 배움과 감동을 

얻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아래 주어진 은혜인 것이 너무나도 

영광이다.

처음 김목사님으로부터 콘서트 순서를 받았을 

때까지도 이런 콘서트 참여경험이 거의 처음인 나로선 

사진을 보고, 가사를 읽고, 리허설을 참석해도 실전 

공연들이 어떠한 그림일지 감이 오지 않아 혹시라도 

초보인 내가 프로들의 쇼에 흠이 될까 긴장을 했었다. 

대망의 콘서트 당일, 55분 동안 사회자로 봉사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어쩌면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편의 뮤지컬처럼 목소리로, 악기로, 

아름다운 몸짓으로, 율동, 그리고 연기까지 하나님께서 

무료로 부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최대한의 값어치로 

끌어올려 오직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공연하는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Woodlands Nursing Home, 
2 Kitchener Rd, Cherrybrook NSW 2126)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0차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 음악회
장소: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017.10.23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2017.10.3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2017.11.20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2017.12.4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2017.12.18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2018.1.20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2018.1.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rie Park)

2018.2.22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017.9.25
~29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2017.6.12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장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호주호스피스 협회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CN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Checed Healing) 음악회”는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으로부터 겪는 우울증을 치료함으로 암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헤세드(checed)”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현대 영어로 “
hospitality” 혹은 “hospital”, 즉  “hospice”의 어원입니다. 
헤세드 힐링 음악회는 Nursing Home 을 찾아가서 환우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고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음악과 
드라마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에 활력을 공급하는 
전인치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중에 “드라마 치료”는 많은 대사들을 외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극보다는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극중 인물로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흥미롭고 진솔한 일들을 연극으로 보여줌으로 환우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며, 죽음을 다스리는 
역동적인 삶을 전개하는 전인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린도전서
15:55~56)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치유신앙을 호스피스 
사역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ACC 호스피스는 “암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암이 쏘는 것은 우울증이요 
우울증의 권능은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며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미술치료 봉사자/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 
(2) 영어번역 봉사자- 매월 영문소식지 번역 봉사자/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연락처: 0430 370 191 / 0416 75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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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회계자료    (1 /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Harp group 12/2017 50 Dona�on 통신비 69.35 
 

Young Lan Song12/2017 5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 비 275 소식지 

Heun sin  Kim12/2017 5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40 
 

Sook Hee Lee 12/2017 5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90.3 commi�ee mee�ng 48+돗자리 나무젓가락 외 30.5+11.8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경조비 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963.28 상품 31.2+호박슬기 60+탁자 2 개 44.7+콘서트송편 50+콘 과일 13.68 +원목교육 

14.7+뷔페 700+선물봉투 5+물 20  +주차 비 24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0 
 

peter kim 15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Soon e  Jung 120 MEMBERSHIP FEE 보험료 0 
 

Ja Young Park 120 MEMBERSHIP FEE water 
  

Jong Soon Kim 100 Dona�on First aid 0 
 

Yang Moo Lee 20 Dona�on Total 1547.93 
 

Jung muk Lim 10 MEMBERSHIP FEE 
   

Jung sook Choi 120 MEMBERSHIP FEE 
   

Maria  Jang 120 MEMBERSHIP FEE 
   

Sung Taek Yoon 20 MEMBERSHIP FEE 
   

Bok Kyung Kim 20 MEMBERSHIP FEE 
   

Jongse Kim 50 MEMBERSHIP FEE 
   

Ok Kyung Kim 50 MEMBERSHIP FEE 
   

Gyeong Hee Lim 60 MEMBERSHIP FEE 
   

Soon Hee Lee 10 MEMBERSHIP FEE 
   

Yoon Sub Chung 60 MEMBERSHIP FEE 
   

Ji Su Chang 60 MEMBERSHIP FEE 
   

Heang Ja Han 10 MEMBERSHIP FEE 
   

In Hee Lee 20 MEMBERSHIP FEE 
   

Yang Moo Lee 10 MEMBERSHIP FEE 
   

Soon Ja Chae 70 MEMBERSHIP FEE 
   

Sunny Chae 50 MEMBERSHIP FEE 
   

Peo Sim 10 MEMBERSHIP FEE 
   

Il Hwee Kim 50 MEMBERSHIP FEE 
   

Eui Jung Ku 20 MEMBERSHIP FEE 
   

Seon young Park 20 MEMBERSHIP FEE 
   

Young Do  Byun 50 Dona�on 
   

Grace Choi 20 MEMBERSHIP FEE 
   

Yaung Soon Do 60 MEMBERSHIP FEE 
   

Etc.( T- shirt) 15 
    

Eun Ja Song 100 Dona�on 
   

Hoju Korean church 200 Dona�on 
   

Sydney Ever Love Church 100 Dona�on 
   

So Mee Kim 100 MEMBERSHIP FEE 
   

Duk Soon Jang 120 MEMBERSHIP FEE 
   

염향진 10 MEMBERSHIP FEE 
   

엄형진 10 MEMBERSHIP FEE 
   

Harp group (22/01) 50 Dona�on 
   

GNA Support    (N) 100 
    

Westpac23 1.13 INTEREST 
   

Westpac 15 0.16 INTEREST 
   

STRATHFIELD NSW 
(W15) 

100 Dona�on 
   

WOORI BANK(W15) 120 Dona�on 한국에서  송금  온  것  
   

수입 Total 2946.29 
    

      

*SICA 수입 540     

sydneylightandsa 300     

bokhee choi 120     

jingeun yoon 120     

*헌물 및 Dona�on      

김종세 & 카타리나 Tent & desk 500 회  바닷가  걷기  행사  위해    

정윤섭 & 장지수 과일 1box 500 회  바닷가  걷기  행사  위해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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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활 동 (Scope of ACC Activities)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